
창의쏟아지게 회의 강연 공연장으로변하는업무시설만들어

해안건축은최근판교 마곡등새로생긴업무지구

에많은업무시설을설계했다.특히4~5년동안다

양한 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를 설계하면서

공통점을발견했다.핵심은 다목적성을띤가변적

공간이었다. 4차산업혁명시대를맞은새로운트

렌드다. 코오롱 원앤온리(one&only)타워를 설

계한박민진(사진)해안건축소장은이를4

차산업혁명에따른업무시설디자인트렌

드의변화라고말했다.

이제익숙해지기시작한4차산업혁명은정보통신기술

(ICT)기반의기술과기존산업을융합하는것을의미

한다.빅데이터 3D프린터 로보틱스등신기술을

어떻게융합해서어떤창의적인결과를만드느냐

가기업들의목표가됐다.그러다보니그안에서

일하는재원도각자의능력을전문화하는데머물

지않고이들간소통을통해시너지효과를내는

것이중요해졌다.

그는 직원들을어떻게소통하고교류하게만

들것인가가요즘기업들의고민 이라며 단순한만남에

그치지않고협력을통해창의적인활동이벌어지게하는

건축적장치가필요해졌다 고말했다.

선진국, 특히미국의자유로운기업문화가우리나라에

도적용되기시작한것이다.파티션으로나뉘어각자자리

에서모니터를보며전화하던기업문화에서벗어나자유

로운업무환경이조성되고있다. 캠퍼스같은마이크로소

프트사옥이나놀이시설같은구글사옥의해법이빌딩이

라는한국적조건을만나면서건물안에근무자가모이고

교류할수있는핵심공간이마련된다.

코오롱one&only타워의경우에는그랜드스테어가바

로그장소다. 박소장은 연구동의직원들이서울식물원

방향으로탁트인뷰를향해쏟아져나오게했다 면서 이

곳에서강의 공연 패션쇼등다양한활동이가변적으로발

생하고주변에서지켜보며활기차고유연한업무환경이만

들어질것 이라고말했다.

직원을모이게하고소통하게하는고민의해법이꼭코

오롱one&only타워처럼수직적인계단일필요는없다.건

물안에커뮤니티를구성할수있는뜰을만드는기법은대

지의규모와조건에따라변화무쌍하다.박소장은 고정된

프로그램이아니라다용도로쓰일수있게끔가능성을만

들어주는건축적장치가땅의특수성과어떻게조합하느냐

에따라더좋은업무공간이만들어질것 이라고전망했

다. /이재명기자nowlight@sedaily.com

식물원옆 R&D기지 녹색품고첨단을덧입다

도시계획따라공원과호응

담장없애고1층50%공공에개방

3개동으로나누고보행자통로내

공간비움으로 녹지조망권 확보

비정형파사드입면의융합공간

직조패턴하얀모듈로독특한외관

섬유플라스틱사용해패널경량화

2~6층잇는계단은 소통의場

2층에서 6층을잇는그랜드스테어는공용공간의아트리움을가르

며연구원들이모여전시 공연 강의 패션쇼등가변적인활동을하

는곳이다. /사진제공=해안건축 이남선 L2ARCHIVE사진작가

높이2.8m,폭3m크기의삼각형모양패널은섬유의직조패턴을모방

해만들어졌다.햇빛은차단하고안에서밖으로의조망권을확보했다.

보얗고불룩한창밖패널틈사이로이제막푸르른마곡

서울식물원이내려다보인다.모니터만마주하던눈이잠시

쉬는 시간이다. 종일 사무실 연구실에 갇혀 있다 나오면

회의실 카페테리아창너머의드넓은마곡지구가또다른

창의성을불러일으킨다. 독특한외관만큼이나내부공간

구성도탁월하다.다양한분야의연구인력1,000여명이서

측공용공간으로쏟아져나와소통하고아이디어를융합한

다.공용공간과업무공간사이를가로지르는 그랜드스테

어(Grand Stair) 에서는전시 공연 강의등커뮤니티가

활발하다. 코오롱 원앤온리(one&only)타워는 공간이

새로운기업조직문화를형성하는현장이다.

삼(麻 마)이많이나는동네라마곡(麻谷)이라불린자

리에최첨단빌딩들이들어서고있다.이가운데코오롱o

ne&only타워도지난4월업무를시작했다.코오롱인더스

트리 코오롱글로텍 코오롱생명과학 등 3개 사가 둥지를

틀었다.이건물의특징은서울식물원과바로인접한필지

여서또다른미션을부여받았다는점.도시계획상조건을

해결함과동시에코오롱만의융복합연구개발(R&D) 기

지를구성하는것이그것이다.

◇도시계획을 따라 공원이 흘러들어와=마곡지구(M밸

리)에는코오롱을비롯해LG 롯데등 140여개기업이입

주할예정이다.사옥이나R&D센터가들어서는신도시지

만하늘을향해경쟁하듯치솟는빌딩숲은아니다.도시계

획상김포공항인근이라고도가제한돼있고지속가능한

가치를지향하는미래의녹색도시조성을목표로하고있

기때문이다. 1층의 50%가량은공공에개방해야하고안

보가중요한기업연구소임에도필지사이에담벼락이없

어야한다.경제적으로꽉채우지않고사이공간들을어떻

게활성화할까에대한배려가도시계획에담겼다.

특히코오롱필지는서울식물원과마주한다.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따라식물원을향하는건물은넓은면보다는

좁은면을면하게해최대한녹지조망을방해하지않도록

했다. 이건물도크게 3개동(연구동 사무동 파일럿동)

으로나눠사이공간을뒀다. 서측에모두를묶을수있는

공용공간을잇고시야를가리지않게입면에통경축을뚫

었다.또식물원에서흘러온녹지와보행자가뒤편으로이

어질수있게보행자통로를확보하고조경을강화했다.

◇첨단기술로구현한비정형파사드공간=코오롱one&

only타워에서눈에띄는것은하얀삼각형모듈로이뤄진

비정형외피와실내대공간을가르는 그랜드스테어다.

건축계의노벨상인프리츠커상을받은톰메인이설립한

모포시스건축설계사무소와 국내 업체인 해안건축사사

무소가설계시중점을뒀던부분이기도하다.

우선비정형파사드는코오롱의섬유에착안해직조패턴

을모방했다.계속된일광을조절해난방부하를낮춰야하면

서도반대로서울식물원방면에좋은조망을확보하기위해

서다.마치기능성옷이외부의물과바람은막고내부의땀

은배출하는것과같았다.태양의일출 일몰과사계절고도를

시뮬레이션한결과를바탕으로비정형패널을배치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의아라미드 섬유인 헤라크론을 첨

단신소재GFRP(GlassFiberReinforcedPlastic)에활

용해높이2.8m,폭3m크기의가벼워진플라스틱모듈을

제작했다.각모듈은한층에 2칸씩비정형곡선을그리며

독특한외관을만들었다.

그랜드스테어는2층에서6층을잇는거대한계단이다.입

면에붙은회의실 카페테리아와함께공용공간을구성한다.

특히이공간양쪽에매달린마름모꼴의 라이너패널시스템

(Liner Panel System)은발광다이오드(LED)조명과직

물흡음재역할을한다. 자칫소리가울리며차갑게느껴질

수있는공간을따듯한빛과음향까지조율하는것이다.

◇공간이조직의문화를만들다=코오롱one&only타워

설계를담당한박민진해안건축소장은 비정형파사드는

외부조건에유연하게대응하다보니만들어진형태 라며

보다중요한것은이공간배치가만들어내는업무환경

이라고강조했다. 유연한파사드의공용공간과달리사무

동 연구동 파일럿동은네모반듯하다. 특별히연구시설은

햇볕을차단하기위해얇고긴창문띠처럼둘러있다.

시설의기능은만족시키고융복합R&D라는콘셉트에맞

춰공용공간활용에적극적으로나섰다.뒷동에서근무하다

가도회의나휴식을위해서는전부그랜드스테어를중심으

로한공용공간방면으로나오게끔구성했다.각기다른분야

의연구인과아트리움을두고위아래로시선을교환하며소

통의기회를제공한다.연구개발인력뿐아니라영업 마케팅

지원등관련인력들이함께근무하면서경계를넘어직무

시너지가이뤄질수있도록하는데주안점을뒀다.가장중

요한것은다목적성이다.다양한유형의행위가발현되고조

화할수있도록그랜드스테어와파사드앞회의실이가변적

으로대응할수있다. /이재명기자nowlight@sedaily.com

코오롱one&only타워메인전

경. 서울식물원 녹지에 호응해

비정형입면으로디자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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